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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창원시 진해구민의 수돗물을 만드는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사
태가 일어났다. 당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은 급기야 7월 9일 진해구민의 수돗물에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석동정수장의 깔따구 유충의 근원은 원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포
취수장 낙동강 원수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곳은 창원 뿐만이 아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창원의 깔따구 유충 파동 
소식을 듣고 대구 취수장인 매곡취수장 건너 낙동강을 조사했는데 15분 만에 붉은 깔따구 유충
을 20개 넘게 채집했다. 이 정도면 대구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붉은 깔따구는 수질 최악의 등급 4등급 지표생물이다. 낙동강물이 4급수 이하로 전락했다. 낙동
강 원수 수질이 고도정수 처리 후 사용하는 공업용수 수질로 떨어진 것이다.

물금취수장에서 일부 지역의 상수를 공급 받는 양산시의 물도 안전하지 않다.
올해 6월 22일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대동 선착장 인근 낙동강 
상태도 이른 폭염에 이미 녹조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3일 김해 생
림 삼랑진 철교 아래 강변 여과수 취수원 인근의 녹조 상황은 2019년 8월 14일 조사 당시와 비
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걸쭉한 녹조 현상이 한 달 넘게 빨라진 것이다. 7월 13일 물금 취수장 
바로 아래에서 찍은 물금나루의 수질을 보면, 초록빛 물감을 탄 둣 불투명하다. 

걸쭉한 녹조 낙동강과 깔따구 유충사태를 접한 시민들은 먹는 식수에 불안에 떨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현재 각 가정에 매달 톤당 
170원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깔따구 유충이 섞인 4급수 수돗물이라니 시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직장,
  가정의 시민과 협조해 수도꼭지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 양산시는 수돗물 유충검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낙동강 원수의 일일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산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물이용 부담금, 원수대금 면제를 요
  구하라
- 환경부는 상수원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인 낙동강 보 수문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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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원 깔따구 유충 사태, 낙동강 물 같이 마시는 양산도 불안하다.
수돗물 안전 대책 마련하라!

http://kfem.or.kr/?page_id=160191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개방하라

▽ 7/13 물금취수장 바로 아래 물금나루의 녹조 상황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http://kfem.or.kr/?page_id=160191

